
동부, 동부아데카 주식 완전매각
일본 Asahi De nka 인수 … 2월14일 중구 소공동으로 이사 예정

동부그룹이 동부아데카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정밀화학과 동부한농화학은 2002년 12월23일 공시를 통해 비상장사인 동부아데카 주식을 전량 매각키

로 했다고 밝혔는데, 일본 Asahi Denka가 12월26일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동부아데카는 2003년 2월14일 동부그룹빌딩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중구 소공동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아데카의 개요(2001)

동부정밀화학과 동부한농화학이 보유한 동부아데카 주식은 각각 30만주와 42만주이며, 매각대금은 44억5416

억원과 62억3583억원으로 매각단가는 주당 1만4847원 수준이다.

동부그룹은 양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아데카의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아데카는 1991년 동부한농화학, 동부정밀화학과 일본 Asahi Denka의 합작으로 설립된 플래스틱 산화방

지제 제조기업으로 2001년 약 140억원의 매출과 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동부아데카는 플래스틱 첨가제의 일종인 Phenol계 산화방지제를 생산해 국내 수지 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있

으며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 수출하고 있다.

동부는 지분 매각으로 동부아데카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 <한수윤/화학저널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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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아데카CEO

김운섭

구 분 개 요

임직원수 40명

총자산 125억원

매출액 140억원

자본금 60억원

주요산업 산화방지제


